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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가 전공만족도, 수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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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수업만족도, 신생아 양육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
대학생으로 총 95명이었다. 대조군(n=47)은 신생아와 관련된 동영상 시청과 강의식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험군(n=48)은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실시한 후 전공만족도, 수업 만족도, 신생아 양육지식을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5월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χ2-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전공만족도는 인형을 이용하여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높았으나 중재전후 비교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90, p=.061). 인형을 이용하여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수업만족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3.17, p=.002). 또한 인형을 이용하여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신생아양육지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50, p=.014).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인형을 이
용한 아기돌보기가 수업만족도와 신생아 양육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후에는 시대의 흐름
에 맞추어 효과적인 교수법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baby care using dolls on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class satisfaction, and knowledge of newborn care. A quasi-experimental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95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The control group (n=47) received lecture education 
consisting of watching newborn videos while the experimental group (n=48) received a practical 
education involving caring for a doll resembling an infant.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May, 2019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χ2-tests, and t-tests with the SPSS/WIN 21.0 program. The major
satisfaction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1.64, p=.107). The score for class satisfaction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t=2.08, p=.043). The knowledge of newborn care score for the 
experimental group was higher than that for the control group, a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5.82, p<.001). Overall, the results show that baby care using a doll has positive effects on 
class satisfaction and knowledge of newborn care.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effective teaching methods in line with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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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급속하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의료 환경에서 간호

대상자들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의료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간호학 교
육에서는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현장을 경험하
고 임상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임상실습 교육을 병행하
고 있다.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 교육을 통하여 이론적 
지식을 접목시켜 실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간호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로서의 태도와 가치관을 배우고 형
성할 수 있게 된다[1]. 그러나 최근 간호학생 정원의 증가
로 안정적인 임상실습기관의 확보와 양질의 실습지도 인
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간호학생들은 높아진 환자
안전과 권리의 향상으로 예비간호사로 경험하고 수행해
야 할 직접간호업무보다는 단수업무수행을 돕는 간호보
조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2]. 아동간호
학 임상실습은 특히 다른 임상의 실습보다 직접간호 실
습이 어려우며, 신생아실 실습 시 업무보조나 관찰위주의 
실습이 진행되고 있다[3]. 또한 최근 분만율의 감소와 감
염, 의료사고 등을 이유로 종합병원에서 분만실과 신생아
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축소시키는 병원이 많아 일부 대
학의 간호학생들은 신생아실 임상실습지 부족으로 신생
아실이 아닌 유치원이나 보육원, 장애 아동시설에서 실습
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4]. 이에 간호대학생들은 아동간
호학 실습을 하기 전부터 무력감이나 부담감, 긴장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되며, 실습을 하면서도 낯선 
환경, 지식부족,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게 되는 한계점 등
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5]. 이러한 스트레스
는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고,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끼고 전공의 만족도를 저하하며, 심각한 위
축과 좌절을 경험하게 한다[6].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
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고 만족
하는 정도로 전공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교과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서 학습목표를 이
루기 위해 노력하고, 학과수업에 헌식적인 태도를 보인다
[7]. 교육현장에서 만족감이 높은 학생은 졸업 이후의 삶
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성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내재
적으로 동기가 나타난다[8]. 그러므로 학과 적응력을 높
이기 위해서는 전공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
며 이를 위하여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는 효과적인 간호교육을 위하여 문제중심학
습, 팀 기반 학습, 시뮬레이션 교육, 액션 러닝, 플립러닝 
등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들이 시도 되고 있다. 특히 시뮬
레이션 교육은 대상자와 간호학생 모두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으며 실제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 임상수행능력, 지식, 문제해결능력 등을 향상 시
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9]. 특히 아동간호학에서는 
직접 간호수행이 어려운 고위험군 신생아간호나 신생아 
응급간호를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하여 임상 상황을 경험
해보고 간호업무를 스스로 수행해 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3,10]. 그러나 시뮬레이션 교육은 고
가의 교육 장비와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교수
자가 꼭 있어야 하며 정해진 날짜와 시간, 장소에서만 교
육 받을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일부학교나 다른 나라에서는 성교육의 일환으
로 센서가 달린 인형(Real care baby)을 2주 동안 키우
면서 인형이 울면 놀아주기, 밥주기, 기저귀 갈기 등의 육
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다[11]. 이런 육아 시뮬레이
션을 통한 교육은 양육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더욱 관심
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12]. 또한 최근에는 치매를 
가진 환자들에게 아기 인형 돌보기 실시 후 행복함, 활동
성,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이 증가했으며, 대상자들
이 즐거워하며 자발적 참여가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1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형을 이용한 교육이 대부
분 산모나 아버지를 위한 신생아 돌보기 교육의 프로그
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14], 간호학생이나 다른 대
상자들을 위한 교육에서 활용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
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간호학 실습 전에 인형을 이
용한 아기돌보기를 통하여 환자 안전이나 감염의 문제없
이 직접 신생아 다루기를 직접 경험해보고, 아기돌보기가 
전공만족도, 수업 만족도, 신생아 양육 지식에 미치는 효
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

를 한 후 아동간호학의 전공만족도, 수업 만족도, 신생아 
양육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과 신생
아 간호 동영상을 본 대조군의 전공만족도는 차이가 있
을 것이다.

둘째,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과 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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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간호 동영상을 본 대조군의 수업만족도는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셋째,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과 신생
아 간호 동영상을 본 대조군의 신생아 양육지식은 차이
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수업만족도, 신생아 양육 지식에 미치는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 
실험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9학년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G

광역시에 위치한 H대학교의 아동간호학 교과목을 수강
하는 3학년 간호대학생들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본 연
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 후 탈락자를 제
외한 실험군 48명, 대조군 47명, 총 95명의 학생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간호학과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으며 아동간호학을 수강한 학생으로 아기돌
보기의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어 아동간호학 실습 경험
이 없는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선정은 
실험 처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대상자를 분반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선정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독립표본 t-test(양측검정)을 위해 유의수준 α=.05, 
집단 수 2, 검정력을 .90으로 설정하였으며, 작은 표본크
기로 높은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과크기는 .8로 하
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총 68명(실험군 34명, 대조군 
34명)이었다. t-test에서 효과크기를 본 연구방법과 비슷
하게 연구한 선행연구[15]의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로 
이를 근거로 0.8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실험군 
48명, 대조군 48명으로 선정하였으나 대조군 1명이 사
후 조사에 참석하지 않아서 최종 실험군 48명, 대조군 
4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전공만족도
Ha와 Kim[16]이 개발하고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Lee[1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만
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
문항, 교과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
계만족’ 3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최저 1점에서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와 Kim 
[1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2 이었고, 
이동재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α=.92 이었다. 

2.3.2 수업만족도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Yoo[18]가 개발한 학습만족도 

평가도구에서 수정 보완한 Jang과 Park [19]의 도구 17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
으며, 점수 범위는 17-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만
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Yoo[1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4 이었고, Jang과 Park [19]의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89,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5 이었다. 

2.3.3 신생아 양육지식
신생아 양육지식 측정도구는 Kwak과 Lee [20]가 사

용한 18개 문항을 수정보완한 Ryu, Chang, 과 Han 
[2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신생아 목욕법, 제대관리, 예
방접종, 아기주변 환경정리, 생리적 황달, 아기의 이상증
상, 모유수유에 대한 내용으로 총 17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등간 척도로 ‘잘 알고 있다’ 4점, ‘알고 있다’ 3점, ‘잘 
모르겠다’ 2점, ‘전혀 모르겠다’ 1점으로 17-68점이며 측
정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Ryu, Chang과 Han [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 
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연구는 각각의 중재 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일반적 

사항과 전공만족도, 수업 만족도, 신생아 양육 지식 문항
의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사전 조사 2주 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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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과 대조군들에게 사전조사 때와 같이 설문지를 작성
하도록 하였다.

대조군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환경, 신생아 돌보기, 신
생아 수유방법, 신생아 기저귀 갈기, 신생아 기본 간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을 약 2시간 정도 보도록 
하였으며, 동영상 시청 후에 신생아 간호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1시간 정도 강의하고 3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군은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 전에 오리엔테이
션을 실시하였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정
도가 소요되었다. 아기돌보기에 사용된 인형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베렝구어 인형을 사용하였는데 아기돌보기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 BTIO(Real care baby, BTIO: 
Baby Think It Over)는 가격이 30만원 이상으로 비싸
고 구매가 어려워 베렝구어 인형을 선택하였다. 베랭구어 
인형은 BTIO처럼 움직이지는 않지만 실제 아기와 유사
한 크기로 수유행동이나 실제 목욕을 할 수 있는 제질로 
만들어져있다. 개발되어 있는 BTIO은 일반적으로 
24~48시간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수면시간은 1~4시간으
로 맞춰져 있고, 영아를 거칠게 다루거나 바른 자세가 아
닌 경우 울음소리가 멈출 수 없도록 되어 있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도 BTIO와 유사한 패턴으로 구성하였다. 실
험군에게는 24시간 동안 아기돌보기를 하도록 하였으나 
대상자들이 간호대학생들이고 학기 중임을 고려하여 주
말에 아기돌보기를 하도록 가능한 날짜를 선택하도록 하
였다. 본인 일정에 맞추어 시작하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24시간동안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베렝구어 인형은 
BTIO 인형과 달리 반응이나 움직임이 없으므로 아기 돌
보는 과정을 시간과 함께 일지로 작성하고 핸드폰 동영
상으로 촬영하도록 하였다. 아기돌보기의 목적에 맞게 대
상자들에게 신생아 돌보는 일정과 유사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욕 1회, 아침세안 1회, 4시간의 수유간격
으로 총 6번 수유하고, 수유는 5분 정도 진행하고, 수유 
후 3분 정도 안고 트름을 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기저귀
도 3~4시간의 간격으로 7번 정도 교체하도록 하였으며 
중간에 1~2번 아기와 눈맞춤하며 놀아주도록 하였다. 대
상자들에게는 아기 인형, 신생아 기저귀, 우유병, 베넷저
고리 2벌, 속싸개 2개를 제공하였고, 아기돌보기가 끝난 
후에 기저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반납하도록 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전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일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1041223-201903-HR- 
12)를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
상자에게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
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분하고 수거하였다. 연구대상자
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
하였고, 연구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가 연구 목적 이
외에는 이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 중 설문
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이었으며, 연구에 참
여하는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정규 분포하여 모수검정 방법을 선택하였다. 실험군과 대
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사전 동질성 검증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χ2-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각 변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
이 검정은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3.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험군 48명, 대조군 47명으로 

총 95명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두 군의 동질성 검정 
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 
22.69±1.90세, 대조군 22.60±1.64세 이었으며, 성별
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여학생이 더 많았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간호학의 관심과 취
업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의 만족도는 실험군은 보통
이 24명(49.9%)로 가장 많았고, 대조군은 만족이 
22(46.9%)로 가장 많았으나 두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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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Exp. (n=48) Cont. (n=47) χ2 

or t p
n (%) or Mean±SD n (%) or Mean±SD

Age(year) 22.69±1.90 22.60±1.64 6.79 .659
Gender Male 10 (20.8)  7 (14.9)

-0.75 .456
Female 38 (79.2) 40 (85.1)

Admission motives Academic performance  5 (10.4)  5 (10.6)

-1.46 .146
Advice of family surrounding 11 (22.9)  2 ( 4.3)

Interests in nursing 19 (39.6) 24 (52.2)
Easiness to get a job 13 (27.1) 15 (31.9)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Satisfied 20 (41.7) 22 (46.9)
-0.97 .332Neutral 24 (49.9) 21 (44.6)

Dissatisfied  4 ( 8.4)  4 ( 8.5)

Table 1. Homogeniety Tes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95)

Categories
Exp. (n=48) Cont. (n=47)

t p
Mean±SD Mean±SD

Major satisfaction 4.13±0.57 4.13±0.50 -0.05 .957

 General satisfaction 3.93±0.76 3.87±0.56 0.39 .700

 Perception satisfaction 4.32±0.60 4.37±0.52 -0.43 .668

 Curriculum satisfaction 4.05±0.64 3.99±0.75 0.44 .658

 Interpersonal satisfaction 4.21±0.67 4.31±0.59 -0.82 .416

Class satisfaction 4.37±0.43 4.51±0.42 -1.53 .130

Knowledge of newborn care 2.72±0.58 2.85±0.46 -1.26 .211

Table 2. Comparison of Major Satisfaction, Class Satisfaction, Knowledge of Newborn Care              (N=95)

Variable Groups
Pretest Posttest

t(p)
Difference

t p
Mean±SD Mean±SD Mean±SD

Major satisfaction
Exp. (n=48) 4.13±0.57 4.42±0.49 -2.67(.009) 0.29±0.11

1.90 .061
Cont. (n=47) 4.13±0.50 4.13±0.44 0.04(.967) -0.00±0.10

General satisfaction
Exp. (n=48) 3.93±0.76 4.22±0.63 -1.97(.052) 0.29±0.15

1.22 .225
Cont. (n=47) 3.87±0.56 3.91±0.50 -0.35(.726) 0.38±0.11

Perception satisfaction 
Exp. (n=48) 4.32±0.60 4.59±0.53 -2.34(.021) 0.27±0.12

2.01 .047
Cont. (n=47) 4.37±0.52 4.33±0.48 -0.42(.675) -0.04±0.10

Curriculum satisfaction
Exp. (n=48) 4.05±0.64 4.38±0.59 -2.63(.010) 0.33±0.13

1.38 .170
Cont. (n=47) 3.99±0.75 4.04±0.57 -0.42(.675) 0.06±0.14

Interpersonal satisfaction
Exp. (n=48) 4.21±0.67 4.42±0.49 -2.25(.027) 0.29±0.13

1.88 .063
Cont. (n=47) 4.31±0.59 4.13±0.44 0.63(.529) -0.08±0.12

  Class satisfaction
Exp. (n=48) 4.37±0.43 4.69±0.34 -3.98(<.001) 0.32±0.08

3.17 .002
Cont. (n=47) 4.51±0.42 4.46±0.41 0.51(.609) -0.44±0.09

Knowledge of newborn care
Exp. (n=48) 2.72±0.58 3.52±0.34 -8.16(<.001) 0.80±0.10

2.50 .014
Cont. (n=47) 2.85±0.46 3.30±0.42 0.96(<.001) 0.45±0.09

Table 3.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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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중재 전 종속변수에 대한 두 집단의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 전공만족도는 실험군 

4.13±0.57점, 대조군 4.13±0.50점(t=-0.05, p=.957)
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며 하위항목인 일반만족(t=0.39, p=.700), 인식만족
(t=-0.43, p=.668), 교과만족(t=0.44, p=.658), 관계만족
(t=-0.82, p=.416)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업만족도는 실험군 4.37±0.43점, 대조군 4.51±0.42
점(t=-1.53, p=.130), 신생아양육지식은 실험군은 
2.72±0.58점, 대조군은 2.58±0.46점(t=-1.26., p=.211)
으로 통계적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3.2 실험군과 대조군의 가설 검정
3.2.1 전공만족도
실험군의 전공만족도는 4.13±0.57점에서 중재 후 

4.42±0.49점으로 상승되어 전후 차이는 0.29±0.11점
으로 중재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67, p=.009). 

대조군의 전공만족도는 4.13±0.50점에서 4.13±0.44
점으로 –0.00±0.10점으로 약간 감소하여 중재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04, p=.967). 실
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후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t=1.90, p=.061)는 보이지 않아 제 1가설은 기
각되었다[Table 3].  

3.2.2 수업만족도
실험군의 수업만족도는 4.37±0.43점에서 중재 후 

4.69±0.37점으로 상승되어 전후 차이는 0.32±0.08점
으로 중재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98, p<.001). 대조군의 수업만족도는 4.51±0.42
점에서 4.46±0.41점으로 –0.44±0.09점으로 감소되었
으며 중재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0.51, p=.609).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후의 비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17, p=.002)가 있어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3].

3.2.3 신생아 양육지식
실험군의 신생아 양육지식는 2.72±0.58점에서 중재 

후 3.52±0.34점으로 상승되어 전후 차이는 0.80±0.10
점으로 중재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8.16, p<.001). 대조군의 신생아 양육지식 또한 

2.85±0.46점에서 3.30±0.42점으로 0.45±0.09점으로 
상승되어 중재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0.96, p<.001).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후의 비교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50, p=.014)가 있어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3].

4. 논의

임상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이론적 지식과 함께 
임상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아동간호학실습의 신
생아실 실습은 많은 학생들이 임상실습 전에 기대하고 
궁금해 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아동간호학실습 시 대상자
의 안정성 측면으로 직접간호수행이 상당부분 차단되고 
있으며,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신생아를 다루기가 어려워 
간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실습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
직까지 아동간호학영역에서는 시뮬레이션 교육 외에 다
양한 교육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후 동영
상과 강의식 교육과 비교하여 전공만족도, 수업만족도, 
신생아 양육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시
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동영상시청, 강의식 교육을 받은 대조군
과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에서의 전공만
족도는 실험군에서 중재 후 점수가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두 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공 만족
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
여 현재 자신의 정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으로 간호대학
생은 간호학 및 전공교과목, 대인관계 및 간호에 대한 사
회적 이미지를 통하여 전공만족도를 판단하게 된다[22]. 
그러나 교육방법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확인하는 선행연
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대부분 학습동기나 자기
효능감, 학습태도, 일반적 특성에 대한 상관관계나 영향
에 대한 연구들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단순 강의
식 교육이 아닌 시뮬레이션 교육 후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23]와 문제중심학습방
법의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향상되었
다는 선행연구[24]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시뮬레이
션이나 문제 중심 학습방법은 수동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강의식 교육 방법보다 주어진 간호문제 해결을 위해 이
론교과목을 통해 습득되어진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 후 전공만족도가 조금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는 사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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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돌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줬지만 직접 
인형을 다루면서 학생들이 잘 안되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책이나 인터넷 동영상등을 찾아보면서 아기
돌보기를 하였다고 피드백하였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발적인 학습과 직접적인 체험으로 강의식 교육방법보
다 전공만족도가 조금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가 동영상과 강의식교육보다 
전공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공
만족도는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결
과이며 직업에 대한 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인식하게 되므로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 후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전공학문에 대한 일
반적 인식을 보여주는 일반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간호학생들
의 전공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기간보다는 지속
적이며 다양한 교육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동영상시청과 강의식 교육을 받은 대조군과 인형을 이
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에서의 수업만족도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사례기반학습을 적용 후 강의식교육에 비교하여 수업만
족도의 향상이 없었다는 선행연구[25]와는 일치하지 않
았지만, 고위험 신생아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후 수업만
족도가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결과[3]와 강의식교육보다 
플립드러닝 수업 후 수업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선행연
구[26]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는 수동적인 강의
식 교육보다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
거나, 수업의 참여도가 높은 교육방법이 학습자들로 하여
금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은 학습에 대한 흥
미와 내적 동기를 유발하므로[27] 수업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량의 분량이 많은 경
우 학습자의 인지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팀별 활동의 
경우 팀원들의 불균등한 참여율 등으로 수업만족도가 떨
어질 수 있다[28]. 이에 다양한 교수법을 시도할 때는 학
생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
시켜 수업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방안
을 개발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
각된다.

동영상시청과 강의식 교육을 받은 대조군과 인형을 이
용한 아기돌보기를 한 실험군에서의 신생아양육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산후 조리원에 
있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아기인형을 활용하여 신생아 돌

봄 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지식이 상승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29]. 실제적으로 인형을 이용하여 학
습하는 경우 지식이 효과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진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인 동영상과 강의식 교
육에서도 신생아 양육 지식이 중재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연구의 대상자가 
간호대학생 들이므로 다른 교육법보다 강의식이 익숙하
고, 강의식에 의한 지식습득이 빠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학습자들이 시범을 보는 경우 기억에 남아있는 비
율은 50%인데 반해 직접 수행한 경우 90%까지 향상된
다는 것처럼[30] 지속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 생
각되어 추후 시점 간 지속효과를 비교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임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간호문제
를 직접 해결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지만 장소
나 시간의 제한이 있다는 어려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인터넷에서 3만원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실제 신
생아 크기의 베렝구어 아기인형(50cm)을 이용하여 전공
과 교과목에 흥미를 갖도록 하고, 신생아 양육 지식도 향
상시키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러나 아기 인형은 시뮬레이
션과 달리 움직임이 없어 학습자 스스로 몰입하여 아기
돌보기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 내용을 동영상과 기록을 
통하여 자가 보고해야 하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어려
움이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임
상현장에서 발생하는 간호문제의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
가 있다. 이에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와 시뮬레이션 
교육과 같은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를 진
행하는 동안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일 대학의 간호대학생
이므로 실험의 확산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둘째, 일 
개 학교의 간호대학생만들 대상으로 하였고, 중재, 결과
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가 전공만족
도, 수업만족도, 신생아 양육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G광역시의 H대학교 3학년 간호대학생
들이었으며, 대조군에게는 동영상시청과 강의식 교육을 
수행하였고, 실험군에게는 오리엔테이션 교육 후 24시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5호, 2020

424

동안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연
구 결과 인형을 이용한 아기돌보기가 동영상 시청과 강
의식 교육보다는 수업만족도, 신생아 양육지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아
기 돌보는 시간을 24시간보다 다양화하여 적용 후 효과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격이 비싸 
BTIO를 사용하지 못하였지만 추후에는 실제 아기와 유
사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반응이 있는 BTIO를 이용하여 
비교분석 해 볼 것을 제언한다. 셋째, 시대의 흐름에 맞추
어 학생들의 흥미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
한 교수법의 개발 및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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